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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전북)과 염기훈(수원) 김신욱

(울산)이 올해 프로축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최우수선수상 자리를 놓고 3파전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후보선정위원회는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의 최우

수선수(MVP)상 최우수감독상 영플레이

어상 베스트 11 부문별 후보를 23일 발표

했다

이동국은 33경기에 출전해 13골 5도움

을기록하며전북의K리그클래식 2년 연

속우승을이끌었다 왼발의달인 염기훈

은7득점 17도움으로프로데뷔후최다공

격포인트를 달성했다 김신욱은 17골을

기록하며득점랭킹 1위에올라있다

최우수감독상은최강희전북감독황선

홍 포항감독 김학범 성남 감독이 경쟁을

벌이게됐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23)이 선

발로 출전한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토트

넘이웨스트햄을 41로완파했다

토트넘은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열린 20152016 잉

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웨스트햄유나이티드와홈경기에서세골

차완승을거뒀다

손흥민이리그경기에서선발로나온것

은 9월13일 선덜랜드와경기이후약 2개

월만이었다

손흥민은후반 38분카일워커의득점을

어시스트하며리그경기에서첫도움을기

록했다워커의패스를페널티지역안에서

받은 손흥민은 다시 뒤로 슬쩍 워커에게

패스를연결했고워커는이공을오른발로

차넣어40을만드는득점을올렸다

11월5일유로파리그안더레흐트와경기

에서 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9월20일

크리스털팰리스와경기에서리그첫득점

을올렸고이날은리그경기첫 어시스트

를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후반 40분에 교

체돼벤치로물러났다 연합뉴스

토트넘의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각) 토트넘 화이트 하트레

인 구장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웨스트햄과의경기에서웨스트햄수비수마크노블과볼다툼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1도움토트넘 웨스트햄에 41 승리

대세 이동국 도움왕 염기훈 최다 득점 김신욱MVP 3파전

이동국 염기훈 김신욱

박인비(27K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명

예의전당가입에필요한점수를모두채웠다

박인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파72654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015시즌 최종전 CME그

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단독 6위로

대회를마쳤다

이번시즌평균타수 부문 1위(69415타)가된박인비는 LPGA 투어

명예의전당포인트 27점을채웠다 LPGA 투어명예의전당에는포인

트 27점을채우고투어에서 10년이상활동한 선수가들어갈수있다

박인비는 2016시즌까지 뛰면 10년을 채우게된다 최근사례는 20년

전인 199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LPGA 투어명예의전당에가입한것은 2007년박세리(38하나금융그

룹)가유일하다

한편올해의선수와상금부문 1위는뉴질랜드교포리디아고(18)가

차지했다

이번대회전까지올해의선수와상금평균타수등주요 3개 부문 1

위자리를놓고리디아고와박인비의경쟁이치열했다

대회전까지리디아고가올해의선수와상금1위였고박인비는평균

타수 1위였다박인비는우승해야상금부문에서리디아고를추월할수

있었고 올해의 선수 포인트도 리디아 고보다 3점을 더 받아야 역전이

가능했으나두개부문에서모두 뜻을이루지못했다

CME그룹투어챔피언십우승은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기록한

크리스티커(미국)에게돌아갔다 연합뉴스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오른 뉴질랜드 교

포 리디아 고(18사진)가 세계랭킹 1위

자리도 5주연속으로지켰다

리디아고는23일발표된세계여자골프

랭킹에서1242점으로1위에자리했다

세계랭킹 2위(1233점)인 박인비(27

KB금융그룹)와의 간격은 지난주와 마

찬가지로 009점을유지했다

박인비는이날끝난 LPGA 투어시즌

최종전 CME그룹투어챔피언십에서단

독 6위를 차지 공동 7위에 오른리디아

고에 근소하게 앞섰지만 지난달 26일부

터 빼앗긴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하지는

못했다

3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871점)

다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과 김세영

(22미래에셋)은 각

각 5위(656점) 6위

(600점) 자리를지켰

다

양희영(26PNS)

은 두 계단 상승한 8

위(579점)에 오르면

서 전인지(21하이트진로)와 김효주

(20롯데)를 각각 9위(571점) 10위(5

56)로한계단씩밀어냈다

장하나(23비씨카드)는 14위(473점)

로순위를한계단끌어올렸다 연합뉴스

박인비추격뿌리치고리디아고 세계 1위 지켜

여제 박인비 美명예의전당오른다

LPGA필요점수채워활동10년되는내년가입

월드컵느낌살려


